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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目 的

�: 形象論의 原、理的質體를 李濟馬의 �l뼈짧에서 再照明해 보고 나아가 諸般 形象論에 對한 認誠의 �A有를 試

�.
束뼈大형���t�Q �� 醫科大횡

�*
￥홈홉챙�4科

�.�.
束國大창���t�Q 짧뽑科大뺑 때없짧젤醫쌓���t�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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圖한다

�1�. 內 容

�1�) 網 論

�: 韓짧쩔의 現住所에 對한 問題 提起와 論點의 方 �l�t�i�j 을 提示하고 있다 �.
�2�) 本 論

�: 形象의 價念 �, 形象의 ���,�,�*�E�t�-�J 重필性 �, 形象의 맹、理的寶짧에 對하여 짧 �! 하고 있다 �. 形象의 價念은 默典

하�} ���: 味와 ‘밴‘堆的結�果로나누어 �;�2�'�I�J�<�>�C�o�'識해 보고 形象의 �&휩
�"�*
的 �m꽃性은 傳統짧醫웰會의 觀點 세가지를 紹

介했으며 形象의 原理的 �:�e�n�� 에서는 〈來짧꿇世保元〉과〈格致훌〉에根據한 李濟馬의 視찢을 흙始하여 餘

他 臨
�"�*
家와 쌓界의 觀點 �t 의 變通을 짱論하고 있다

�3�) 考 察

�: 精論 � 本論部에서 紹介한 內容을 바탕으로 論者의 見解를 네가지 觀點에서 밝히고 있다 �. 定形性 �, 方法論 �,

許浚 形象詢의 再照明 �. 짧質과 形象의 關係가 그것이다 �.

�4�) 結 論

特히 경-察없의 �j댄�!堆를 바탕으로 여섯가지의 �M�'論에 到達하였다�.
�C�D 形象 發 ���J�i 의 가장 重았한 �w�.、因 몇-떻는 哀션喜聚 性↑ �i상의 偏差之氣이다 �.
�@ 原理的 質짧面에 있어서 內에서 外로의 觀點을 取하고 있으며 이는 곧 外에서 內로의 觀點上의 變通

의 餘地를 남기고 있다 �.

�@ 臨皮 應用 面에 있어서는 唯物的인 폈素가 加해질 수 있는 �g�� 分도 있다 �.
�@ 李濟馬 �I�f�i�l�l�. 짤으로만 본다면 體質 짧斷의 한 方法論에 그치는 價念이라 ‘댄料된다�.

�(�5�) 形象은 ���j�f�� 은 있을 수 있으나 定해진 바는 없다고 본다 �. 따라서 모든 �A間을 四象 �A의 形象 類켈 階

念 속에서 認識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方法이다 �.
�@ 李濟馬가 뿜趣的으로 追求했던 짧챙의 텀標는 뿔 �A之心이니 發願된 形象 以前에 마음의 狀態를 살피

는 것도 臨皮 앓斷의 한 類껑이 되겠다 �.�m 容觀化 � 再現化의 問題는 ↑흐常남는다 �.

�1�. 總 論 여기에는 個個 �A의 �A生觀과 �1륨植觀에 따라 짧뽑쩔

의 本質的 原理를 追求해 가는 樣相이 달라질 것이

라 �,댄料되며 둘째는 韓醫學的 낸 �;�;�. 의 格物致知의
�,���.�.��

�1�:�1�) 가 內經임에는 反論의 餘地가 없으나 그 臨味

運用 面에 있어서 中뺨學의 羅列式 빡證詢治의 方法

韓醫쟁을 工夫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�/핀굶的으로

接하게 되는 �i�t�t�i�l�l 兩雅훈�j 필素가 있다 �. 첫째는 짧醫

웰을 어떻게 定義하고 接近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고

�1�) �(홈패論〉행樞꿇問 �I훌是훌훌家 格致之宗土 �r�f�o 짧版ι所 �n 出也 �. 其理 �1�1 可경���r�m 其說不可盡듬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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論을 果然 어느 程度 線에서 收容해야 하며 다른 方

法論은 없는가 하는 問題이며 셋째는 韓洋方 �t�a 쓸��

힘 �l의 時代的 �j朝流 속에서 大짧民國의 醫爾法 下에

思堆를 通한 �i쩌繹的 �2�)
‘맨考를 �f홉王로 하는 韓醫學과

實驗을 通한 歸納的 思考-를 월 �j�: 로 하는 洋醫學。�l
從屬 關係가 아닌 對等 關係로서의 醫擔 體系로 發

展해 갈 수 있느냐 하는 點이 그것이다 �.

本 論者는 上記한 세가지 問題에 對한 옳本的 認

짧 下에 從外知內 �. 以表知훌 �3�) 의 該斷法이 비록 機

質的인 病變에까지는 그 限界性으로 因해 客�觀性 및

再現性을 維持하기 힘든 面이 있응을 認定해 왔으나

機能的 病變의 相’앓部分이 洋짧學의 各種 뽑械를

利用한 該斷法보다 오히려 더욱 微細하고 臨않的 껴�-

�� 性 �4�) 이 많으며 또한 客觀 � 再現化시킬 수 있는 없

分이 많이 있음을 體驗하여 왔는 바 �, 本 論考를 通

하여 持히 形象이라는 主題로 方法論을 壓縮 하여

論하고 그 댄理的 깜體를 李濟馬의 視쨌에서 찾아

봄과 同時에 現 쩡界와 臨�J�* 家들의
�;푼見을 원合하여

認識의 共有라는 次元에서 論點의 接近을 試圖하고

자한다 �.

�l�l�. 本 論

�1�. 形象의 般念

形象에 對한 함典的 定義는 �A間이나 事빼의 모양

�2�) 金泰짧〈形짱醫學講義錄 �) �p�.�2

�3�) 來國大 �� 훨훌科 生理챙 �4敎힐 �, 없훌 �R府經絡學 �p�.�9
�4�) 柳周烈 �, 束뽑며없醫챙�4禮座 �p�.�9�4

�5�) 白샘基 �. 形찢에 關한 �X훌�f 考-察 냐 �J�* 論部 �(�2�)�A 體와 形�%
�6�) 때統짧뽑學會 �, 臨똥學特講 �I �p�.�6�3
�7�) 때統짧醫쌓행 �, 臨原황特짧 �I �p�.�1�7�1

�8�) 때統짧뽑學會 �, 臨 �* 챙���t�J 講 �i�l�l �p�.�5�6

새 �. 생김새 �, 形態라 할 수 있다 �. 그러나 짧皮學的 見

地에서는 앞서 論한 바와 같이 韓醫學을 어떻게 定

義하고 接近해 갈 것이냐 하는 大前提의 問題와 結

付되어 個個 �A의 臨 �� 類행의 差異가 하나의 뼈�X念을

달리 認減하는 찢機가 되기에 한마디로 짧하기에

는 多少 어려움이 따르며 特히 李濟馬는 形象의 뼈�%

念에 對한 直接하 �j 言及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

部分에 對해서는 빼略的인 것만을 整理하여 紹介하

고자한다 �.

�@ ‘’在天成象 在地成形 變 �i�t 顯뭇 �" �<周易
� 緊解上

個〉

�(�2�)�" 夫變化之用 天훌象 地成形 �" �<素問 � 표運行大

論〉

�(�3�)�" 天制色 地制形 �"
�<素問

� 五常政大論〉

�@ 象이 結集하여 形이 되고 �, 形이 氣化하여 象이

된다 �. 形과 象은 反對의 價念이기는 하나 本質

的으로는 .-物의 兩面性에 不過하다 �. �( 陰陽의

對待的 �I월性 �)
�<上擔書〉

�@ 形은 肉짧의 ���E 煙 �, 長短 �, 大小 �. 正偏 �. 動靜을 �.
象은 精神의 動靜 �. 氣황 �. 色을 意味한다 �5�)

�@ 形은 精을 바탕으로 成立되는 것이고 �, 象은 뽑

를 바탕으로 生成되는 것이다 �6�)

�@ 形象은 存在論과 �-�%�'�1 홉論에 起因한 價念이다 �,�7�)

�@ 形象이란 ���.�!�l 織 �(氣血 �) 과 運行 �( 陰陽 �) 을 갖춘 存

在物이다 �8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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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@ 形象은 살아가는 方式 �( 生活의 法않 �)까지도 差

異가 나게 하는 細念이다 �9�)

�@ 形象은 �;�t�f 좁의 集짧이다 �1�0�)

�"牙眉은 �f�t 뺑的인 것이고 論理的인 이데아의

發展을 일으키는 것이다 �.�" �( 헤겔 哲學〉

�@ 形氣論的 觀點에서의 形象이란 形은 몸통이요

象은 머리이다
�1�]�)

�@ 證 �i읍醫學 �( 內원뺨學 �) 이 짧質 類켈에 關係없이

制一的으로 適用되는 劃�l一論하�j 形象짧學 。 �l 며
.氣훌形表

�.
精神에 立뼈한 形氣論的 形象뺨學

이라면 �. 四象짧學은 體質 類웰에 따라 形象이

다르게 適用되는 體質類행的 形象뺨웰。�l 며 形

而上 �4양하�j 現象을 휩心.으로形而下學的 現象

을 .身物.로 �i�i�'�l�)�,�,���. 識한 形心詢的 形象醫學。�l 다 �1�2�)

�2�. 形象의 臨많的 重要性

韓醫쩔을 追求함에 있어 餘他의 該斷法이든 그것

의 �:�&觀性 乃至는 再現性이 立證될 수 있다연 그 담

體로 짧햄쩔 發展의 劉期的 첫機가 될 것임에는 두

말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�. �/￥醫學의 可視的인 該斷

이 뽑遍化되어 있는 現 醫擔 體系에서 ￥흥醫�4혐의 科

뺑化가 아닌 現代化라는 觀點에서 施行되어지고 있

는 짧斷法 �t 의 多方面의 努力이 이를 代辯해 준다

할 것이다 그러나 �A間의 生命이라는 것이 �A間이

만들어 낸 道具에 依해 모두 생�I�J知가 된다연 이는 곧

�A間뺑外를 뜻하게 되는 법家援훌에 빠지게 될 것이

고 어쩌면 짧홈훌師가堆當해 내어야 할 몫이 없어지

게 되는 深刻한 危機에 處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

다 �. 이러한 狀況 속에서 觀形察 ���. 服證따治 및 그

의 合一을 조았�內容으로 하는 形象 該斷의 重많性

은 명明한 펀實로 �i�i�'�l�)�1�>�(�.�. 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對해

朱꺼演는 �"사람에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緣뼈도 같

지 않으니 外챈은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

따라 �*�I�J 異하다�"�( 來웹寶짧 � 身形職뼈論〉中 �) 고 하여

그 重핑性을 喝破한 바 있고 �, 白 �1�3�) 은 形象이 다르

면 �A짧에 內在된 本質도 다르다는 點과 짧醫쌓에서

는 古來로 從外知內의 껴、理에따라 댐쓸을 �i�l�l�! 맞示

여겼다는 點 �. 그리고 醫師의 앓擔와 治據에 對한 쩡、

者의 信賴感 짧엇이라는 세가지 觀點에서 그 重필性

에 對한 腦 �*�B�'�]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�.

�3�. 形象의 原理的 實體

�1�)
�<東醫壽世保元〉 原文에 根據한 李濟馬

의 視覺

四象醫행을 形象의 觀點에서 再照明해 볼 때 �. 그
特性을 形心論的 形象醫챙이라고 밝힌 바 있다 �. 그

것은 꿇質 辯證의 前提 �f엇션�# 이 身的 觀察에 局限되

는 것이 아니라 心的 觀察과 證의 觀察에 있어 李濟

馬 特有의 搬念이 適用되고 있다는 點에서 그러한

것이라 ‘띤料된다 �.

李濟馬는 〈四端論〉에서
“

太陽 �A 흉性遠散而션↑좁

�t足急 흉性遠散則氣 �i主 �H�i�l�i 而뼈�i益盛 ���f 해足急則氣激 �I�f�f 而

�I�f�f 깜則 太陽之職局 所以成形於 �H�i�l�i 大 �I�f�f 小也 �. 少陽 �A

�9�) 때統짧홈뺑會 �. 臨 �,�*�*�r�.�;�� 홉 �I�I�I �p�.�2�7�8

�1�0�) 뼈統헬훌빵會 �, 臨 �,�*�*�r�.�; 짧 �I�I�I �p�.�3�7�7

�1�1�) 傳햄짧뺨짜융 �. ��늄
�'�*
씌�4↑좋講 �V �p�.�2�9�5

�1�3�) 白핍基 �. �Jκ
�*
에 關한 �X월���J�j�' 察 냐」本끓部 �(�3�) 形

�*
을 보아야 하는 理버

�- �2�7�4 �-



�- 총협馬의 形象 �w의 形象 �w에 대한 考헬 �-

愁性宏抱而哀情�{足急 愁↑훈宏抱則氣注牌而牌益盛 哀情
�{足急 �H�I�J 氣澈뽑而뽑益빼 少陽之緣局 所以成形於牌大賢

小也 �. 太陰 �A 홉性廣꿇而樂↑힘월急 훔↑훈廣張�H�I�J 氣 �t�t�!�I�f

而 �!�I�f 益盛 樂↑힘몽急則氣激뼈而�i�j�i�l�i 益혐 �I�J 太陰之職局 所

以成形於 �!�I�f 大 �i�j�i�l�i 小 �t�J�1�. 少險 �A 樂↑�#深確而喜↑세足윌�; 聚

性深確則氣 �i�t 뽑而賢益盛 룹情�f삶急 �H�I�J 氣 �i웠牌而牌益업 �I�J

少陰之職局 所以成形於뽑大牌小也 �"라 하여 며象 �A의

職局大 �I�J 、가 形成되는 理 �E�b는 哀옆홈樂의 性↑춤의偏

差 �1�4�) 에서 휩�:按的으로 連累되며 이는 性情을 氣의

價念으로 把握하여 哀愁喜쨌의 �)�1범動之氣는 性으로

作用하고 哀愁홉聚의 述動之氣는 情으로 作用한

다 �1�5�) 는 그의 持論을 明確히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

이는 師牌딴뿜黨의 機能的 差흉뿐만 아니라 外形的

인 差異로도 發顯되어 〈四象�A辯짧論〉의 ..太陽A 體

形氣像 腦佳頁之起勢盛 �:�H�: 而體圍之立勞 孤弱 �. 少陽
�A 짧形氣像 �8떼標之包勢盛 �:�H�: 而勝�� 之坐勞孤弱 �. 太
陰 �A 體形氣像 �B훌댐之立勢盛 �:�H�: 而腦佳頁之셀했�I�J�1�\�. 弱 �.
少陰 �A 體形氣像 勝脫之坐향盛�:�H�: 而뼈際之 包勢 �I�J�1�\�.

弱 �.�.¬ü 같은 體形 氣像을 形成하여 外形에 對한 靜的

觀察 �1�6�) 의 方法論으로 應用되는 그만의 -實된 論理

를 펴고 있다 �. 또한 容親詞氣의 搬念을 내세워 얼굴

모습과 말하는 氣運까지도 外形에 對한 動的 觀

察 �1�7�) 의 方法論으로 應用할 수 있는 端絡를 찮供하

고 있으니 〈四象�A辦證論〉에서 “太陰�A 容鏡洞氣 起

居有熾而修첼正大 �. 少陰 �A 容親詞氣 體 �t�.�f�: 멈然而 簡

易 �I�J���" 라 하여 太陰 �A과 少陰 �A에 對하여 밝히고

있으며 ..太陽A 性質 하퍼협又有果斷 �. 少陽 �A 刺鏡好

�i 영
�n

等에서는 太陽 �A과 少陽 �A에 對해서 비록 容親

詞氣라는 用語로 直接 됐述한 部分은 없으나 類推解

繹할 수 있는 餘地를 남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〈據

充論〉에서는 “太陽之性氣 桓欲進而不欲退 �. 少陽之件�-

氣 ↑흐欲행而不欲惜 �. 太陰之性氣 ↑률欲靜而不欲動 �.
少陰之性氣 ↑巨欲處而不欲出 �. 太陽之情氣 ↑흐欲寫雄

而 不欲옳健 �. 少陰之↑함氣 ↑흐欲헬雄而 不欲쩔雄 少

陽之↑�*氣 ↑흐欲外勝而不欲內守 �. 太陰之情氣 ↑흐欲內

守而 不欲外勝‘라하여 ↑훈情의合略 �;순�:으로서의 .性質
�.

과 情이 �A事로 發願되는 價念인 .材幹.을 내세우고
있고 〈四象�A辯證論〉에서는 ..太陰A ↑흐有法心 않心

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法 �I�L益多則 放ι、桂

샘而 物化之也 휠佳心至於배心�H�I�J 大病作而↑正↑뿌也 ↑�i

�#者 太陰 �A病之重證也 �. 少陽 �A ↑흐有↑짧心 ↑뿔ι、寧靜

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�f웬心益多則 放心桂짧而

物化之也 若↑뿜心至於恐ι、�f�l�l�j 大病作而 健忘也 健忘者

少陽 �A病之險證也 �. 少陰 �A ↑를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

心寧靜則 牌氣 ���U�i 핀也 �. 太陽 �A �.�t巨有急펴之心 急追之

心寧靜 �f�l�l�J �!�I�f 血 ���n�f�O�t�!�1�.
�.�.·| 히여 先天的으로 타고난

心的 狀態로서의 價念인 .↑�E心’을 들어서 身의 觀察

만이 아닌 心의 觀察의 重꽃性을 빼明하고 있음을

알수 있다 �.

�t 記의 內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李濟馬는 心

身合 �-�' 을 通한 明知其 �A�1�8�) 을 最優先의 該斷 課題로

設定하였고 此後 疑感이 생길 時에는 明知其證 �1�9�) 하

여 用藥에 臨한 後 所謂 藥物의 適合 或 不適合 反

應‘�2이까지 確認하고 나서야 비로소 며象 �A의 짧質

�1�4�) 文成煥 � 宋-炳.四象짧學과 證治醫쟁�4의 形象홈챙 �� �t춤神 比較考察 �.�'�P 本論홈 �B �(�1�) 빠形
�1�5�) 全國짧뽑科大學 며象뽑學敎혈�, 四象훌훌뿔 �p�.�8�4

�1�6�) 全國합훌훌科大뺑 四象뽑뺑敎몇 �, 四象훌훌學 �p�.�1�2�0

�1�7�) 훈國짧뽑科大뺑 四�I�U 훌행�����!�I�: 쫓 �. 며象톨훌쟁�� �p�.�1�2�1

�1�8�) 文成煥 � 宋 -炳. 四횡醫책과 證治醫잭�4의 形象홈 �&암
�*
허神 �I�t 較 �;�J�r�,�'�J 察 中 짧論 �f�f�B

�1�9�) �1�8�) 의 �&왜註 引用과
�*�0 파

�j 합 �.
�2�0�) 柳周烈 �, 束醫 �1�m 象뽑뺑講座 �p�.�2�0�4 �- �2�2�9

까



�- 사상채질의학회지 제 �1�1 권 제 �1 호 �1�9�9�9 �-

�*
앓 �g�l�j 에 完全을 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參考로

證의 觀察에 있어서는 保命之王 �( 正氣 �) 의 充分 � 不足

에 따라 完賞無病과 大病 等으로 나누어 짧識할 수

있으나 이는 本 論考의 論點과 多少 聯關性이 �l�m 팩

하다고 맨‘慮되는바 具밟的인 言及은 省略하기로 하

겠다 �.

�2�) 原理的 實體에 對한 觀웰의 짧通

�C�D 外에서 內로 成立되었다는 훌앓

朴 �2�1�) 은 五職六빠가 形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

外的 �f劇�'�i�f �(風 �f�f�t�) �0�] 形象을 만드는 것이니 結局은 形

象이 五藏六뼈를 만드는 것이라는 論理를 展開하고

있다 �. 그의 王뚫은 原文的 根據를 明確히 짧示하고

있지는 않지만 〈東醫寶짧〉의텀次가 單純히 百科解

典式 配列의 훌�;味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�A體의 組

織 原理와 成形 原理에 있어 -定한 構圖로 配폼�;되

어 있다는 觀點으로 則 形象이 五職六뼈를 낳고 五

購六服가 身形 �2�2�) 을 낳고 身形이 經絡을 낳았다는

것이다 �. 다시 말하면 精氣神血 �g 體를 氣化 作用으

로 形成되는 �A�I 를 新陳代謝의 뼈�X括 廠念에서 進-步
하여 形象 ���� 斷으로 應用할 수 있는 며科 �(種子 �) 의

價念으로 鼎立하고 덧붙여 性情의 發顧狀이 追加된

四類 �(魚鳥走甲 �) 의 價念을 펼入하여 臨
�"�*
에의 한 方

法論으로 應用하고 있으며 〈東뽑寶짧 � 寒門〉의 .六經

�f�f�� 휴�:�2�3�) 에 用藥하는 境遇 .에 휩 �1�m�. 하여 耳目口훌 中

特히 텀흉의 �n 降 �. 集散 �, 맨러의 原、理에따라 六經

形이 存在한다고 보고 �{껴寒方의 境遇는 뚜렷한 六經

形의 定形이 나타날 때에는 그 效果가 더욱 卓越하

다는 觀點을 내세우고 었다 �.

�@ 氣홉 �(氣運動 �) 의 上下커�降 빠 �;웅에서 接近하

는쨌밟

金 �2�4�) 은 上陽下陰의 原理에 依해 며象�A의 形象

中 特히 짧形에 對해 論하고 있는데 太陰 �A은 陰陽

없質하기 때문에 上下가 모두 發達하고 少陰 �A은 陰

實陽虛하기 때문에 下部가 더욱 發達하며 少陽 �A은

陽實陰虛하기 때문에 �t 部가 더욱 發達한다는 觀點

을 提示하였고 太陽 �A의 形象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

다 �. 또한 文�2�5�) 은 上升之氣가 많은 太陽 �A과 少陽 �A

은 願面의 」二�{홍 �g�M立인 짧이 發達하고 性格이 前 �i훌

之氣가 彈하여 面形이 突出形이 되며 �. 下降之氣가
많은 太陰 �A과 少陰 �A은 願面의 下停 部位인 짧아

發達하고 性格이 後退之氣가 彈하여 面形이 吸收形

이 된다고 하였다 �. 이는 金 �2�4�) 의 觀點에서 性格의

前進後退之氣가 追加된 觀點이라 볼 수 있다 �.

�@ 陰 �R융氣血의 �I�!�I�. 앓으로 보는 뚫遇

�A體를 上下 �. 左右 �, 前後 �, 表짧의 �A象으로 觀察

한다고 할 때 �. 上下�表훌는 陰陽으로 �. 左右�前後
는 氣血로 본다면 形象을 陰陽氣血로 接近하는

柳 �2�6�) 의 觀點은 結局 �t 下左右 및 그의 씁合으로 歸

結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�. 이는 金 �2�4�) 의 觀點에서

氣血多少의 問題와 太陽 �A의 않遇를 追 �!�J�D 한 것이라

볼 수 있다 �. 이를 圖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�2�1�) 효山
�*
μ�=���, 臨 �w�. 챙���t�H 홉 �V�I�I�. �i명統햄뽑뺑會 �. �p�.�2�7�7 �- �2�7�9

�2�2�) 여기서의 身形은 外形 �2�6�7�t 지를 원�:���� 합

�2�3�) 太陽形휴 �, 陽明形첸 �. 少陽形츄�.�, 太陰形흙 �. 少陰形뾰 �, 廠陰形흙

�2�4�) 金 �i�J�j�f�, 束짧四 �%톨흩쪽�4講座 �(柳 �}해烈 옳�D �p�. �1�0�3
�2�5�) 文成煥 � 宋 -炳 �. 때 �%뽑쟁�4과 �"�f�t�.�'�o�R�? 台屬쟁의 �J�f���* 톨훌쟁�4 符神 比較 �;�I�f�'�, 察 中 �"�5�' 察 �t�1 論部
�2�6�) 柳뼈烈 �, 束홈때 �* 醫청�4講座 �p�1�2�0 �- �1�3�5

�- �2�7�6 �-



四짱�A 陰陽(上下) ÓÈˆ@�(�f�tSó�)

太陰A 陰陽{具� 多용i多血

少陰A �PÖÌ�1�'�{–}�J�$ 多血少싸

太陽A 非�非짧: 前後內外之象

少陽A –}�J�!�{–p�J�$�. 多종νj、血

�- 총�I업馬의 形象없의 形象 �I�I�I�! 에 대한 考覆 �-

〈圖表 �.�1�)�2�7�)

�@ 李하.馬의�l�e�i 、훌애 훨한 穿훌

東武는 〈格致훌〉의 �r �f�i靜용」 에서 며象 �( 事心身物 �)

에 對한 價念을 鼎立하고 「反省짧」 에서는 治心正

己의 �M神을 彈調하였으며 「獨行篇」에서는 知�A의

方法論에 對한 쨌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며象醫學

의 原、理論을 形成하는 哲 �&향하1�體가 되고 있음은

周知의 事實 이다�. 特히 「反省짧」에서 ..以一A 之心
而有君子之心휠 有小 �A之心뿔 �. 君子之心 易知 小 �A

之心 難知 �. 易知之心多而難知之心少者 名티君子 擁

知之心多而易知之心少者 名티�I�J 、 �A�" 라 하여 사람의

마음은 君子之心 �(易知之心 �) 과 小 �A之心 �(難知之心 �) 이

共存하고 있는데 이들이 發願되는 樣相의 多少에 따

라 君子도 될 수 있고 小 �A도 될 수 있는 것이라 하

였다 �. 이에 對해 孫 �2�8�) 은 〈格致훌〉에서의 �,�c�. 觀은 짧

質的 特性에 따른 性↑싼差異 以前의 뽑遍的인 心에

對한 觀點이라는 事깜을 밝히면서 心이 一身의 조후

가 되므로 君子之心과 小 �A之心의 差異는 했心의 有

無에 있으니 治心正 �E에 依해 愁心을 없앨 수 있는

것이라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�. 結局 �A間의 形象이

라는 것이 定形化 될 수 있는 짧分도 있지만 그렇지

않은 部分이 더 많은 理由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�,맨

堆에서 그 解答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

번 考慮해 봄 직하다

�m�. 考 察

￥앓웰學과 �i￥醫學의 方法論 上의 가장 큰 差흉點을

환웹 �"�5�}�/�!�.�} 연 모르긴하되 望遠鏡과 願微鏡의 差異일

것이다 �. 이 �g�� 分에서 훔若 異見이 있다연 現 韓醫界

에서 提젤되고 있는 모든 價念에 對한 原理論的 接

近은 下等 �;릎味없는 일로 轉落될 것이다 �. 이제 李濟

馬가 〈며象�A 辦證論〉에서 「禮記」의 ..開而不達則

忠
�.�.¹| 引用한 趣답를 되새겨 보면서 昨今에 일고 있

는 諸般 形象論에 對한 本 �:융者의 見解를 다음 네가

지 論點에서 直說的으로 밝히파 한다 �.
첫째 �, 形象 發顯의 原理的 �}�!�{ 體와 그 定形性에 對

한 觀點이다 �. 이는 짧醫짧을 어떻게 定義하고 接近

할 것인가 하는 大前提의 問題와 �i헐累되는데 精論 �g��

에서도 휩時 言及한 바 있지만 韓醫學을 짧 �l팽 �A의

삶의 方式과 情絡에 맞도록 演繹化한 學問이라고 �t
�J�E 한다연 應當 〈束醫寶짧〉과〈껴��醫홉世保元〉을 通한

原文的 � 臨많的 根據를 바탕으로 하여 形象論에 接

近해 가야합이 옳고 �. 그렇다면 �X훗천홉樂 性↑�)�I�f 의 偏

差之氣가 結局 形象의 差異로 發顯 된다는 李濟馬의

內에서 外로의 觀點과 〈東醫寶짧〉目 �;�j�;�: 에 �f�f�( 據 形象

이 五職六服를 만든다는 朴�2�1�) �. 趙 �2�9�) 等의 外에서

內로의 觀點은
�)

見 外見上으로는 크게 相反되는 樣

相을 보이고 있으나 李濟馬의 며象은 五職이 不變의

합理임을 說明한 것이고 朴 �2�1�) �. 趙 �2�9�) 等에 依한 形

象論의 觀點은 五購。�l 燮化의 륨理라는 前뚫下에 �f훌

�2�7�) 柳냄烈 �. 束醫四 �* 용§형�4滿座 �p �1�3�5 參켠

�2�8�) 孫 �j
따빼 � 宋 炳 �. �*�A 주濟 �,띤의 心身행에 對한 考짧 냐�J 짧論캄論 ����

�2�9�) 趙‘成泰 �, �J�f�3�* 뽑 �*
의 臨

�*
과 �1�'�i�� �p�.�7

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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起되고 있는 論밝이니 이는 쩔化 속의 不變 �. 不變
속의 變化가 共存하는 陰陽의 對待的 屬↑�1�:�( -.物의
兩面性 �) 을 기틀로 하여 再接近해 본다연 그리 論難

의 餘地가 있는 部分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當然한

歸結 이라 生쩔된다 �. 다만 〈格致훌� 反省짧〉에서 “以

一 �A之心 而有君子之心뀔 有 �I�J 、 �A之心뿔 �. 君子之心

易知 �I�J 、 �A之心 難知 �. 易知之心多而難知之心少者 名

티 君子 難知之心多而易知之心 少者 名티 �I�J 、 �A�" 이라

고 한 部分과 〈며端論〉에서 提起된 ..흉愁훌찢之暴動

浪動者 都出於行꺼不誠而知 �A不明也”와 ..次大動 十

年難復”이라는 觀點 �, 그리고 “흉愁홈樂未發而↑흐械者

此非漸近於中者乎 �X풋愁홉樂 �E發而 멈反者 此非漸近

於節者乎
�.�.¸\

表現된 李濟馬의 .無形의마음’에關한

深與한 穿醫은 이 自體만으로도 �A間 形象의 發願이

多樣해칠 수 밖에 없는 �. 그래서 �A間의 形象을 마치

公式化하여 腦많에 適用하는 것은 結局 쉽게 限界性

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에 到逢하게 하니 �A

間의 形象은 定形은 있을 수 있으나 定해진 바는 없

다고 보는 것이 쫓當하다고 思料된다 �.

둘째 �, 形象觀을 追求하는 方法論 上의 問題이다 �.
추濟馬 視쩔의 �{憂秀性이라면 그것은 分明 內部의 問

題이다 그런데 이를 홉觀化 � 再現化의 名텀으로 接

近하다 보면 자칫 그 뜻을 잃어버리고 唯物의 뽑‘�;�1�J�'

로 흐를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�.�A 間이 生老病死하

는 것은 뼈理이고 適當히 病이 있으연 오히려 騎慢

해지지 않을 수 있어 좋을 法도 한데 우리 社會는

지나친 겁주기�3이 現象으로 因한 醫傷、性횟惠 �3�1�)�0�]

훌外로 너무 많고 따라서 恩者의 醫師에 對한 不信

度도 그만큼 增加되어 있는 狀態이니 후濟馬의 形象

觀도 그것을 반드시 뽕‘者의治擔 라는 目的에서 볼

것이 아니라 뺨師 엄身의 �A格 修養이라는 見地에서

바라본다면 그 뜻이 通하지 못할 下等의 理由가 없

다 �. 但只 .醫者찮�i�f�( 라는 事實을 너무도 쉽게 도최�l하

는 世態가 憂慮될 뿐이니 ↑흐械自反이必꽃할 것이

다 �.
셋째 �. 許浚의 形象觀에 對한 再照明이다 則 〈東

짧寶짧〉이 �� 質 類행을 無視한 �!�1�J�- 的 形象醫學이라

는 觀點에 對한 再考이다 �. 며象體質醫學 容觀化에

關한 �f�i�}�f 究 �- 最終報告書 �- 에 依하면 上記한 觀點이

提示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許浚의 뺨쟁�& ‘맨�[

想이 李濟馬의 醫學 思뻔‘에미친 影響 關係 面에서 �.
特히 原文的 考察面에서는 윷當性이 있지만 朴�2�1�) �.
趙�2�9�) 等의 觀點에서와 같이 許浚의 醫學 ‘밴�[뺀‘은 비

록 原文에 根據하여 表出되고 있지는 않지만 〈東醫

寶짧〉의 텀次를 通하여 �-�1�1 되게 흘러가고 있다는

點에 휠眼하여 後學들이 任릎用之할 수 있는 變通의

餘地를 남겨 놓았다고 본다면 그 再考의 必뤘性은

있다고 본다 �. 넷째 �. 體質과 形象의 關係에 對한 設定

이다 �. 李濟馬는 그의 著홉를 通해 形象의 廠 �� 定義

를 한 바가 없다 �. 但只 頂文的 根援에 依하여 後學들

의 視쨌에서 再照明해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‘果然

그것이 李濟馬의 �l懶이었을까 �?
’

승�}는 疑↑짧�L、은 ↑흐常

남게 되는 것이다 �. 그것은 며象醫學을 追求하는 多

數 �A의 共有된 認識 속에서 자리메김 되는 厭念이지

결코
�*
용對↑훈을 띄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�.

本 �:觸의 見解로는 李濟馬에게 있어서의 形象이라

는 것은 며象體質 類型의 짧 �7�}�I�J 을 월한 하나의 方法

論 程度에 그치는 厭念이 아니었을까 忠料되는데 왜

냐하면 李濟馬가 追求했던 第極的인 뽑學의 텀的은

바로 聖 �A之心 �3�2�) 이 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�.

�3�0�) �f�e�a�r �a�r�o�u�s�i�n�g 을 뜻함 束 �!햇大잭���f�Q �f없防훌훌
�*�*�� 똘 �. �f없防짧쟁���, �1�9�9�7�. �p�.�2�0

�3�1�) �i�a�l�r�o�g�e�n�e�s�i�s 를 뜻함 束뺑大챙�4校 �f훌防흩홉향�4敎혈�[�, �f없防뽑쌓 �. �1�9�9�7�. �p�.�6

�3�2�) �( 때짧論〉‘聖 �Aι心 深憂天下之不治 故非�H�H뺀진也 亦未머융及於�-�.�[�:�'�, 之愁也
�n

�- �2�7�8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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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N�. 結 論

�* 論考의 主題인 �r李濟馬의 形象觀』에 對해

考察해 본 結果 몇가지
�*�a�=
음삶에 到達하게 되었는 바

그 필답를 아래와 같이 記述하고자 한다 �.

�1�. 形象 發顧의 가장 重맞한 맴、因풍잊素는흉愁홉

樂 ↑훈情의偏差之氣이다 �.
�2�. 原理的 質짧面에 있어서 內에서 外로의 觀點

을 取하고 있으며 이는 곧 外에서 內로의 觀

點 �t 의 變通의 餘地릎 남기고 있다 �.
�3�. 臨많 應用 面에 있어서는 唯物的인 필素가 加

해질 수 있는 部分도 있다 �.
�4�. 李濟馬 視覺으로만 본다연 體質 該斷의 한 方

法論 程度에 그치는 搬念이라 ‘댄料된다�.
�5�. 形象은 定形은 있을 수 있으나 定해진 바는

없다고 본다 �. 따라서 모든 �A間을 四象 �A의 形

象 類型 廠念 속에서 認誠하는 것은 올바르지

못한 方法이다 �.
�6�. 李濟馬가 뿜極的으로 追求했던 醫學의 �B標는

聖�A之ι、이니 發願된 形象 以前에 마음의 狀

態를 살펴는 것도 臨많 該斷의 한 類행이 되

겠다 �. 但 客觀化 � 再現化의 問題는 ↑흐常남는

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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